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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었다.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나일 강이 해마다 범람하면서 상류의 비옥한 

토지가 하류로 떠내려왔다. 그것이 나일 강 삼각주 지역이다. 늘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당연히 곡식이 풍성했다. 그런 애굽에 칠 년의 기근이 온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애굽에 기근이 찾아왔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대로 칠 년 동안 풍년이 있더니 팔 년 

째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가나안 지역도 기근을 피할 수 없었다. 평소에도 한 세대에 한 

번은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먹었는데 지금은 애굽 사람 먹을 양식도 없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비축한 양식으로 애굽 국민 전체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주변 나라 백성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들었다. 그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 창세기 42:7 

 

형들 중 누구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무려 이십 년 만의 재회였다. 게다가 요셉이 아니라 

사브낫바네아, 애굽의 총리를 감히 얼굴을 들어 볼 수도 없었다. 자신 앞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는 형들을 본 순간, 요셉은 열일 곱 살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된다.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형제들은 십삼 년 전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며 이런 말을 했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 창세기 37:20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과연 그들의 말대로 보게 되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형들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목격하게 되었다. 요셉은 형제들을 모른체 하며 정탐꾼으로 몰아세운다. 양식은 커녕 목숨을 잃게 

생긴 형들은 자신들의 출신지와 가족사항까지 늘어 놓는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 창세기 42:13 

 

같은 어머니가 낳은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없어졌다? 구덩이에 

던진 것이 아니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이 아니고? 없어졌다? 그냥? 요셉은 형들을 믿을 수가 

없다. 베냐민의 생사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사흘을 감옥에 가둔 후에 요셉이 제안한다. 

너희 중 한 명이 이곳에 남고 나머지는 가나안으로 가서 막내를 데려와라.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브낫바네아의 말을 누가 거절하겠는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 창세기 42:21 

 

형제들은 이 모든 일이 요셉에게 한 짓의 보응이라고 여겼다. 르우벤도 나서서 내가 그러지 말자 

하지 않았냐며 한 마디 거든다. 총리가 보고 있지만 통역이 있었던 탓에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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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거라 생각하고 과거를 서슴없이 이야기한다. 요셉의 눈에 지난 잘못을 후회하는 형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베냐민이 살아 있는 것을 보아야 했다.  

요셉은 시므온을 감옥에 남겨두었다. 한 사람을 남게 한다면 장남 르우벤이어야 하겠지만 자신을 

살리려 했던 큰 형님에 대한 배려였다. 양식을 사기 위해 가져온 돈뭉치도 각자의 자루에 도로 

집어 넣었다.  

 

그걸 믿으라고? 

가나안으로 돌아간 아들들은 야곱에게 사실을 말한다.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시므온이 거기 잡혀 있습니다. 막내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풀어준답니다.  

이걸 믿으라고? 야곱은 아들들을 믿지 못한다. 이 놈들이 돈을 주고 양식을 산 것이 아니라 형제 

시므온을 팔아서 양식을 사왔고 다음에는 막내 베냐민을 팔려는 것이 아닌가?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 창세기 42:37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한다. 믿어주세요, 베냐민을 도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믿지 못한다. 열 명의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야곱은 믿지 못한다. 

 

기근이 가져온 것들 

애굽의 대기근은 모두에게 의미가 있었다. 요셉은 기근을 예고하고 대비책을 제시함으로 총리가 

되었고 어릴 때 꾼 꿈을 확인하게 되었다.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은 죄를 감출 수 없음을, 죄는 

반드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아온 

야곱은 자식들도 믿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기근이 준 것은 굶주림만이 아니었다.  


